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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자연 계열을 지망해 수능에선 수학 <미적분>과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할 예정이에요. 한데 아이 친구도 자연 계열 지망생인데 

인문 논술에 응시하겠다고 해요. 가능한가요?

인문 논술, 
지원 자격 제한 없어 응시 가능

대학이 실시하는 대입 인문 계열 논술고사는 별도의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논술전형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연 계열 논술고사는 일부 대학의 경우 

수능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와 과학탐구를 필수 응시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이들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죠.

다만 인문 논술은 제시문 주제가 사회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경제> 과목 등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연 계열 수험생이지만 인문 논술에 관심이 생겼다면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함께 보는 상경 계열 논술에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건국대 인문사회Ⅱ(경

영·경제학과·국제무역학과·부동산학과 등), 경희대 사회(경영·경제학과, 회계·

세무학과 등), 중앙대 경영경제(경영·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응용통계학과 등), 

한양대 상경(경제금융학과·파이낸스경영학과 등)이 인문 수리 논술로 학생을 선발

합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자연 계열 수험생도 인문 논술을 볼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마다 논술 반영 비율과 최

저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게 좋다.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보지 않는다면 문학과 비문학을 다루는 국어 영역의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연 계열 지망생도 
인문 논술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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